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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서 미 정*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어떠한 양상으로 변

화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

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의 초4, 초5, 초6, 중1 총 4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연

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내재화 행동문제는 초4에서 초5까지 거의 변화 없다가 초6과 중1사이에 증가

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비선형적 변화양상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둘째, 남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초4에서 초5까지 약간 감소하

다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4학년 때 학업성취감 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은 

중간이하의 또래들에 비해 시간 흐름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내재화 행동문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개입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내재화 행동문제, 성별 차이,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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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이 건전한 적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보이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광범위하게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

되는데(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 2001; Achenbach, 1991),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내재화 행동은 보통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감

정이나 상태를 말한다(Achenbach & Edelbrok, 1978; Campbell, 2002). 본 연구에서

는 내재화 행동문제의 하위 차원으로 청소년기에 동시발생적 경향이 높은(배정이, 

2006; 정윤주, 2004; 최인재, 2007; Biederman, Faraone, Mick, & Lelon, 1995) 우울

과 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연령별 내재화 행동문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2007; 이창호․양
미진·이희우·이은경, 2005).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간 변화양상

은 초4부터 초6까지 증가하는 데 비해 중3에서 고2까지는 거의 변화없이 높은 수준

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패턴이 보고되었다(박종효, 2007). 이와 같이 횡단적 연구방법

에 의한 선행 연구들은 서로 다른 연령의 대상들을 비교함으로써 발달적 변화를 추론

하였으며, 개인간 변화 추이를 파악한 종단 연구는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내 변화양

상을 밝히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Spieker, Larson, Lewis, Keller, & Gilchrist, 

1999). 초기 청소년기는 사회적, 인지적 능력 등 여러 영역에서의 발달적 변화가 개

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있어

서 개인내 차이와 개인간 차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Campbell, 1995).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성별을 들 수 있다. 학령기 아동 및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윤주, 2004; 최인재, 2007; 하은혜·오경자·송동호, 2003). 

개인간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패턴의 성별차이를 살펴본 박종효(2007)의 연구결과에서

는 초4부터 초6까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중3에서 고2까지는 남, 여학생 모두 큰 변화 없이 처음 수준을 일관되게 유

지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이후 청소년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높은 수준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 117 -

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지속되는 경향에 있어서 남․여학생간에 차이가 없으나 초등학

생들은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패턴의 성별 차이가 보다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업성취감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에 비

해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민·이

정희, 2008; 노숙영, 1998; Block, Gjerde, & Block, 1991; Gadeyne, Ghesquière, & 

Onghena, 2004; Lopes, 2007). 학업성취와 관련된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성

공경험으로 인식되거나(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b) 학업성취가 행동문제 발달에 보

호요인으로 간주된(Holman, 1993; Reynolds & Bezruczko, 1993) 반면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경험이 되므로(박영신·김의철·김묘성, 

2002a) 낮은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행동문제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나 종단적 연구방법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성별 및 학업성취

감과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초기 청

소년의 행동문제는 경미한 것이라 해도 후기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기 행동문제의 전

조로서 이후 적응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후기 청소년에 비해 변화 정도나 일관성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특성이 있으므로 초기 청소년들의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별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초기 청소년기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내 변화추이를 밝히고, 그 변화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함

으로써 내재화 행동문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초4부터 중1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내 변화양상 및 성별

과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별적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잠재성

장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

는가? 둘째, 초기 청소년기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

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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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내재화 행동문제

아동 및 청소년기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는 보통 두 가지 차원으로 행동을 분류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오경자 외, 2001; Achenbach, 1991). 즉 하나는 과잉통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내재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과소통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외현화 

행동이다(Hinshaw, 1992). 내재화 행동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감

정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Achenbach & 

Edelbrok, 1978; Campbell, 2002).  

내재화 행동문제의 하위차원 중 우울과 불안의 경우 합병(comorbidity)의 비율이 

40~95%까지 높은 범위를 보여주었고(Biederman et al., 1995), 초등학교 6학년(r=.66; 

정윤주, 2004), 중학생(r=.82; 최인재, 2007), 중․고등학생(r=.78; 배정이, 2006) 모두 우

울과 불안간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

기에 동시발생적 경향이 높을뿐 아니라 공통되는 병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가지 

행동문제만 가진 순수한 우울 및 불안 집단을 선별하기가 어려운 점(하은혜 외, 2003)

을 고려할 때,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행동문제의 발달궤적 및 변화의 개인차를 

밝히는 것은 임상적 측면뿐 아니라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행동문제의 하위차원으로 우울과 불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양상

연령증가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를 밝힌 횡단 연구결과들은 복합적이다. 이

창호 외(2005)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불안 수준

에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 고, 대학생

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을 비교한 최인재(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

다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불안 수준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몇몇 연구들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우울 또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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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정민·이정희, 2008; 배정이, 2006; 하은혜 외, 2003). 

24개월 유아를 36개월, 54개월, 유치원 및 1학년까지 추적하여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양상을 밝힌 연구(Bub, McCartney, & Willett, 2007)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 내

재화 행동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2개 연령군

에 대해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 추이를 종단적으로 밝힌 박종효(2007)는 초4부터 초

6까지 내재화 행동문제가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3부터 고2까지는 유의미한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는 대체로 학령전기나 학령기 아

동에 비해 중, 고등학생들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은 

수준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 정도나 일관성에 있

어 아동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3.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내재화 행동문제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1) 성별

내재화 행동문제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지만 학령기 아동 및 청소

년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관

되게 보고되고 있다(Keenan & Shaw, 1997). Mesman 외(Mesman, Bongers, & Koot, 

2001)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2-3세 유아들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성별과 무관하였으

나 10-11세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 점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높게 나

타났다. 우울 수준은 아동기 때는 성별차이가 없었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여학

생의 유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ynolds, 1985). 박종효(2007) 

및 정윤주(2004)는 4, 6학년의 우울과 불안 수준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우울 및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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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혜미·박병금, 2005; 최인재, 2007; 하은혜 외, 2003). 

한편 김정민과 이정희(2008)는 중·고등학생의 우울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8개월 간격으로 조사한 Hammarberg와 

Hagekull(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졌으며 안정성에 있어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추이를 밝힌 박종효(2007)는 초4 여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초5까지 약간 감소하다가 초6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은 초4에서 

초5까지 증가하다가 초6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3에서 고2까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사하게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중학교 이후 청소년들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남․여
학생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들은 내

재화 행동문제의 안정성과 변화패턴에서 성별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2) 학업성취감

아동 및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업성취는 자아개념, 학교 

생활, 심리사회적 기능 등의 다양한 적응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 1학년 아동

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밝힌 Gadeyne 외(2004)는 학업

성취가 낮은 아동이 평균이상인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

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포르투칼의 7학년을 대상으로 한 Lopes(2007)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평균이상인 또래들보다 내재화 행동문제에 더

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패턴이 학기초에 비해 학기말에 더 강하게 나

타났다. 한국 청소년들 또한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이 중간이상 집단에 속한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높을뿐 아니라(김정민·이정희, 2008) 학교생활 부적응, 스트레스 등의 

적응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노숙영, 1998). 

일반적으로 행동문제의 발달에 학업실패가 위험요인으로 간주된 반면 학업성취는 

보호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Holman, 1993; Reynolds & Bezruczko, 1993). 한국 학생

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겸험(박영신 외, 2002b)과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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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연구들(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5)에서 공통적으로 학업과 관련된 응답이 보

고된 바 있다. 즉 성적이 향상되었다든가, 대회에서의 입상 등 학업성취와 관련된 성

공경험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가장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사건임과 동시에 초

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업성적의 하락이나 시험에서의 실패와 같은 학업과 관련된 

실패 경험을 가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

험 또는 보호요인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 그 자체가 아니라 학업과 관련된 과제의 실

패 또는 성공경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내재화 행동문제의 영향요인으로 검증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초기값 수준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내 변화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성별과 초4의 학업성취감을 내재화 행동문제 변

화에 대한 예측변수로 선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 Korean Youth Panel Survey)의 초4 패

널 1, 2, 3,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1)에 의해 표집되었다. 1차년도의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36명이다. 

최종 표본수는 1차년도(초4)에 총 2,844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1,524명

(53.6%), 여학생은 1,320명(46.4%)이었다. 2, 3, 4차년도 각각 총 2,707명, 2,836명, 

2,511명이었고,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율은 매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높은 

비율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1)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수

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그에 따른 학교수를 결정하고 학교별 초등학교 4학

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학교의 4학년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

생시켜 1개 학급이 무작위 추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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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내재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는 모든 일에 흥미가 없거나 우울, 불안, 걱정 등과 관련되어 나타

나는 행동 성향을 말한다. 문항내용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등 우울 및 불안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총 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

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5점에서 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1, 2, 3, 4차년도 각각 .77, .83, .83, .81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성별과 학업성취감

성별은 남학생(1로 코딩)과 여학생(0으로 코딩)으로 구분된 이분 변수로  측정되었

다. 학업성취감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섯 개 과목의 성취 수준을 학생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학업성취감 문항은 ‘학생의 지

난 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에 대해 과목별로 ‘매우 못하는 수준(1점)’

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5점)’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영어를 배우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음(0점)’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 자신이 학업성취 수준을 높게 지각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1차년도의 Cronbach’s α값은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

차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s)을 적용하였다. 잠재

성장모형은 1수준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은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

한다. 분석과정은 독립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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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무선 효과(random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여 변화의 개인차가 나타날 경우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투입된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을 검증하게 된다. 

선형모형의 예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수준 : yit ＝ αi + λtβi + εit (경로 방정식)

위 식에서 yit는 개인 i의 시점 t에서의 측정치를 나타내고, αi는 개인 i의 초기값

(random intercept)이며, βi는 개인 i의 기울기(random slope), 즉 변화율이 된다. 변

화율의 요인계수인 λt2)는 시간 코딩값으로 선형 잠재성장모형일 경우 모든 시점 t에 

대해 t-1과 같다. 따라서 λ1 ＝ 0,  즉 초기시점(t=1)을 0으로 코딩하게 되면 E(αi)

는 초기시점에서 경로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εit는 시점 t에서의 개인 i에 대한 오차

이다. 모든 개인 i 및 시점 t에 대해 E(εit), 즉 εit의 평균은 0이며, 모든 개인들은 

각 시점에서 공통분산[예, E(εitεjt) ＝ VAR(εt) or σεtεt]을 가지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무조건 모형과 조건 모형의 1수준은 동일하다.   

다음은 2수준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며, 독립변수가 두 개인 조건 모형을 예로 든 

것이다. 

2수준 : αi ＝ μα + γα1χ1i + γα2χ2i + ζαi (초기값 방정식), 

       βi ＝ μβ + γβ1χ1i + γβ2χ2i + ζβi (변화율 방정식)

μα와 μβ는 모든 개인에 대해 초기값 및 변화율을 예측하는 방정식에 대한 절편

을 나타낸다. 특히 μα와 μβ는 χ1i와 χ2i가 0일 때 각각 평균 초기값과 평균 변화율

이 된다. χ1i와 χ2i는 초기값 및 변화율에 대한 두 개의 예측변수이며, γα1과 γα2는 

초기값 방정식에서 χ1i와 χ2i의 공변량 계수(Covariate Coefficient)이고 γβ1과 γβ2는 

변화율 방정식에서 공변량 계수이다. 공변량 계수는 다른 예측변수가 통제된 상태에

서 하나의 예측변수가 1단위 차이날 때 종속변수의 차이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다

2) 종속변수의 다양한 변화형태를 가정항에 따른 특정값이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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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회귀계수와 같이 해석된다. ζαi와 ζβi는 평균이 0인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산(disturbance)을 나타낸다. 

초기값 및 변화율 방정식의 우항을 경로 방정식의 αi와 βi에 각각 대입하면 아래

와 같은 통합 방정식이 된다. 아래 통합 모형에서 절편과 χ1i 및 χ2i의 계수, 즉 우항

에서 앞의 세 개 괄호부분은 평균 구조를 나타내는 고정 요소(fixed component)이고 

마지막 괄호 부분은 개인차를 나타내는 무선 요소(random component)이다.   

yit ＝ (μα+λtμβ) +(γα1+λtγβ1)χ1i +(γα2+λtγβ2)χ2i +(ζαi +λtζβi +εit)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성별과 학업성취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2수준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모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인 성

별과 학업성취감은 시간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시간 불변 변수

(Time-Invariant Covariates)로 사용하였다. 시간 불변 변수(TICs)의 정의는 종종 이론

이나 경험적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Bollen & Curran, 2005: 190-191). 성별이

나 인종과 같이 단 하나의 측정이 요구되고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분명히 

반영하는 변수도 있으나 덜 분명한 시간 불변 변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인성

(personality)은 이론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으로 간주되

지만 반복 측정은 측정오차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관찰값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측정오차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경우, 다른 측정값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초기값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일 때 시간 불변 변수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 초기인 초4 때의 학업성취감이 초4

부터 상급학교로 진학한 중1까지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별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학업성취감은 잠재성장요인의 시간 불변 예측변수로 간주되어 1

차년도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Mplus 5.1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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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과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α) 및 변화율(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건 잠재성장모형. 

y1, y2, y3, y4 : 내재화 행동문제의 1~4차년도 측정값.

     

Ⅳ. 연구 결과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내재화 행동문제의 1∼4차년도 평균값을 보면, 초4에서 초5까지 거의 변화 없다가 초6

과 중1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차년도 학업성취감의 평균은 3.38로 나타나 

4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같은 대상을 4년간 추적조사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결측치

가 증가하였으며, 1차년도 학업성취감은 영어 과목을 배우지 않은 사례가 결측치로 

처리됨에 따라 총 2,678명의 응답자료가 수집되었다. 잠재성장모형에서는 모든 개인

이 모든 측정 시점에서 응답한 완전한 자료가 필수는 아니므로 결측 사례도 자료 분

석시 제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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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변  수 시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재화 행동문제
a
 

1(초4) 2,803 1 5 2.20 .86

2(초5) 2,677 1 5 2.20 .88

3(초6) 2,671 1 5 2.29 .86

4(중1) 2,511 1 5 2.36 .84

학업성취감b 1(초4) 2,678 1 5 3.38 .64
  

a, b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값이 사용됨.

2.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추정

초4에서 중1까지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를 추정하는 최적모형

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및 자유모수 변화모형의 세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무변화모형은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모두 0으

로 놓음으로써 시간 흐름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선형모형은 

시간 흐름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하여 변화율의 요인계수, 즉 시간값을 1∼4차

년도 각각 0, 1, 2, 3으로 코딩하였다. 자유모수 변화모형3)은 1차년도와 4차년도를 

각각 0과 1로 고정시키고 다른 시점의 변화율 요인계수는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자유

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비교해보면, 우선 X2
값에서 선형모형이 크게 줄어들고 있

으며[X2
(3)=122.93, p<.001], 선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선형

모형에 비해 자유모수 변화모형의 X2
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X2

(2)=16.257, 

p<.001] 자유모수 변화모형의 CFI와 TLI지수는 선형모형에 비해 조금 향상되었고 

RMSEA 지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하여, 세 모형 중 자유모수 변화모

형을 본 연구의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3) 자유모수 변화모형의 일반적인 요건은 어떤 하나의 요인계수는 0으로, 다른 하나는 1로 고정시

키고 나머지 요인계수들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Bollen & Curran, 2005: 102). 

처음과 최종 시점을 각각 0과 1로 고정할 경우 처음 두 시점을 0과 1로 고정시킬 경우와 전반

적인 모형 적합도는 같지만 해석이 다르다(McArdle, 1988). 즉 자유 요인계수는 처음과 최종 시

점까지의 전체 변화와 비교해서 다른 두 개 시점간의 변화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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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적합도 통계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자유모수 변화모형

X
2
(df)

a
159.699(8)*** 36.769(5)*** 19.244(3)***

적합도 지수

  CFI    0.883    0.975     0.987

  TLI    0.912    0.971     0.975

  RMSEA    0.082    0.047     0.044

a
 X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음(Bollen & Curran, 2005: 48).        

주.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p<.001.

최종 분석모형으로 선정된 자유모수 변화모형에 기초한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율의 추정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내재화 행동문제의 평균 초기값(2.204)

과 평균 변화율(0.161)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행동문제

가 시간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변화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다른 

비선형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초기값(0.268)과 변화율(0.249)의 변량 모두 유의미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 및 비선형적인 경로에 있어서 

개인차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간의 상관계수는 -0.072로 유의미하여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이 높았던 학생들은 낮았던 또래들에 비해 이후 변화크기는 더디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추정치 표준오차

평균

  초기값      2.204*** 0.015

  변화율      0.161*** 0.019

변량

  초기값      0.268*** 0.015

  변화율      0.249*** 0.056

상관계수     -0.072*** 0.01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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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과 학업성취감의 영향력을 검증한 잠재성장모형

의 추정치 및 적합도 통계치가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내재화 행동

문제의 초기값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p=.212). 즉 학업성취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내재화 행동문제 초기값

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변화율에 대한 성별의 부적(-)인 영

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

율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표 4> 내재화 행동문제 초기값 및 변화율에 대한 성별과 학업성취감의 영향

예측 변수
초기값 변화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  2.950*** 0.074 -0.182 0.100

성별a -0.033 0.027 -0.179*** 0.035

학업성취감 -0.216*** 0.022  0.130*** 0.029

χ2(df)=28.618(7), p<.001  

CFI=0.985, TLI=0.970, RMSEA=0.033

a 남학생 1, 여학생 0으로 코딩됨.

***p<.001 

성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평균 발달경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에 

나와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내재화 행동문제 초기값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이후 

변화하는 양상에서 남학생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은 초4에서 초5까

지 약간 감소하다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1에 가서는 남, 여학생간에 현저한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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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평균 변화

  

<표 4>에 의하면, 성별이 통제된 상태에서 학업성취감은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

과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행동문제 초기값에 대한 

학업성취감의 영향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학년 때 학업성취감이 높은 학생

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율에 대한 학업성취감의 정적(+)인 영향은 학업성취감의 초기값이 1단위 증가할 

경우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율이 0.130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러한 결과는 학업성취감의 초기값과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간의 관련성에 대해 세부적

인 특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학업성취감의 초기값과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

율간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학업성취감을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내

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산출한 것이 <표 5>에 제시되었다. 학업성취감 

수준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이면 ‘높은 성취’,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내이면 ‘중

간 성취’,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하이면 ‘낮은 성취’로 구분되었다. 낮은 성취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12.2%(347명)가 속하며 내재화 행동문제 초기값이 가장 높은데서 시작

하고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증가해도 높은 수준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지하면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중간 성취집단은 전

체 청소년의 70.1%(1993명)가 속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은 중간 정도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변화율의 크기도 중간 정도로 유의미하였

다. 높은 성취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11.9%(338명)가 속하며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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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가장 낮은데서 시작하지만 변화율은 유의미하게 가장 큰 집단이다. 

<표 5> 학업성취감 수준별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율         

학업성취감 
수준

n(%)
초기값 변화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낮은 성취  347(12.2) 2.469
***

0.033 -0.003 0.008

중간 성취 1993(70.1) 2.205*** 0.017  0.142*** 0.022

높은 성취  338(11.9) 1.947*** 0.047  0.360*** 0.061

주. 전체 표본 2,844명 중 1차년도 학업성취감에서 결측사례 166명(5.8%)을 제외한 총 2,678명의 자료가 분

석에 사용됨.

    ***p<.001. 

 

학업성취감 수준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평균 발달경로를 도식화한 [그림 3]을 

보면, 중간 성취집단과 낮은 성취집단간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소폭 감소하고 있다. 높은 성취집단의 학생들은 중간이하인 또래들에 비해 내재화 행

동문제의 초기값은 현저하게 낮았으나 중1에 와서는 중간 성취집단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만큼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학업성취감 수준별 내재화 행동문제의 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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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내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내재

화 행동문제의 개별적인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을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초4에서 중1까지 내재화 행동문제

의 변화를 추정하고 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을 잠재성장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초4에서 초5까지 거의 변화 없다가 초6

에서 중1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비선형적인 변화양상에서 개인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3에서 고2까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박종효, 2007)와 관련지어 볼 때, 내재화 행동문

제는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 고등학교까지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발달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의 내

재화 행동문제를 나타낸다해도(이창호 외, 2005), 내재화 행동문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변화율

에서는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4학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은 남학생

과 여학생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울 수준이 아동기에는 성별차이

가 없다고 보고한 Reynolds(198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4학년 남학생

에 비해 여학생의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박종효, 2007; 정윤주, 2004)과는 비일관된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학업성

취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시 해석상의 주의가 요망된다.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율에 대한 성별의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시간 흐름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난 횡단 연구결과들(윤혜미․박병금, 2005; 정윤주, 2004; 최인재, 2007; 하은혜 

외, 2003; Reynolds, 1985)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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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후 

중1까지 남학생은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초5까지 약간 감소하다가 중1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난 결과는 개인간 변화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고한 

박종효(200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초기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감정이나 상태를 반영하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

재화 행동문제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 남학생에 비해 취약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 감소를 위한 개입시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

성을 인식시켜준다. 

셋째, 학업성취감은 성별이 통제된 상태에서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율 

모두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행동문제의 초기값에 대한 학업

성취감의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4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감이 높을수록 내

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학업성취와 높은 

내재화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김정민·이정희, 2008; 

Gadeyne et al., 2004; Lopes, 2007)과 일치한다. 행동문제의 발달에 학업실패가 위험

요인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들(Holman, 1993; Reynolds & Bezruczko, 1993)과 한국 학

생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이 학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응답률이 초, 중, 고, 

대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박영신 외, 2005) 등이 시사하듯이, 낮은 학업성

취감은 4학년 학생에게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여 우울, 불안 등의 내

재화 행동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결과는 4학년 때 학업성취감 수준이 높을수록 중1까

지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감 수준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먼저 4학년 때 학업성취감이 가장 낮았던 집단은 중1

까지 거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지하였다. 학업성취감과 

내재화 행동문제 초기값간의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고려할 때(<표 4>참조), 4학

년 때 학업성취감 수준이 가장 낮은 학생들은 내재화 행동문제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므로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려운 점이 반영되어 

이후 내재화 행동문제는 증가하기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초4의 학

업성취감 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중1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4학년 때 학업성취감이 가장 높았던 집단의 학생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내재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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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수준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르투칼의 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문제와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1년에 걸쳐 조사한 Lopes(2007)의 연구에서 7학년 

학기초에 학업수행이 낮았던 학생들이 학기말에 가서는 학기초에 비해 내재화 행동문

제 수준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비일관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 연

구는 낮은 학업수행이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으

나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내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므로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별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학년 때 학업성취감 수준이 가장 높았던 학생들의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가 빠르게 증가하여 상급학

교로 진학한 중1에 와서는 중간 성취집단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만큼 높아진 것은 

특이할만한 결과이다. 이것은 한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나 스트

레스가 학업문제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으며(박영신 외, 2002a) 한국의 청

소년들이 최근 한달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학업 및 학교 부적응(23%)’이 ‘진

로(39.4%)’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전국단위의 최근 조사결과(연합뉴스, 

2008)에서 반영되듯이,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중압감이 매우 심각한 점에

서 부분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업성취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조차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스트

레스로 작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감이 학

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킬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은 수준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지시키는 역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의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 

성취과정의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깨닫도록 하는 정의적 교육이 학교현장뿐 아니라 

부모교육시 포함될 필요성을 인식해야겠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분석을 통해 내재화 행동문제의 개인내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개

인간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둔 기존 종단적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에 의의를 

둔다. 또 다른 의의로는 높은 학업성취감이 시간이 지나도 낮은 수준의 내재화 행동

문제를 유지하거나 급속한 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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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업성취감은 객관적 학업성취 수준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됨에 따

라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가 편파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의 학업성취와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간의 관련성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내재화 행동문제의 측정에서 학생

들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한 점이다. 본 연구는 특정 패널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내재

화 행동문제에 대한 교사, 부모 및 또래 보고를 분석하지 못했으나 일반적으로 행동

문제는 평가자마다 같은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므로(Campbell, 2002) 복합적 측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

한 영향요인임을 규명하였으나 기존 몇몇 연구들(한유진·유안진, 1994; Aluja & 

Blanch, 2004; Bub et al., 2007; Egeland, Kalkoske, Gottesman, Erickson, 1990)에서

는 내재화 행동문제 및 그 발달경로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검증

됨에 따라 학업성취감과 내재화 행동문제간의 양방향적 또는 순환적 관계에 대한 종

단적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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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Gender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upon Early Adolescents’ Internalization 

of Behavior Problems : Depression/Anxiety 

Seo, Mi-Ju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jectory of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s well as 

the effects of sex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on changes in the 

internalization of these behavior problems. It did so through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procedures. The participants were adolescents, taken from a sample of 4th 

~7th graders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There were three significant 

findings. First, early adolescents’ internalization of behavior problems increased 

between the 4th and 7th grades. Second, females’ internalization of behavior 

problems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ose of males. Finally, adolescents with 

higher levels of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4th grade had more rapid 

increases i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over time when compared to peers with 

lower levels of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not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ex difference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atent growth curv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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